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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level of knowledge on preventing cardiovascular disease (CVD) and 
nicotine dependency among smoking male college students, and to examine the predicting factors of nicotine 
dependency.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as cross-sectional descriptive research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Data were collected from 411 smoking male college students (22.5±2.59 yr) at two universities 
located in two cities in Korea from September 2012 to April 2013.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estimate age-adjusted odds ratios of nicotine dependency. Results: The mean value of nicotine dependency was 
4.2±1.96 and the percentage of participants who had strong nicotine dependency (≥7) was 10.7%. Logistic re-
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when adjustment was made for age, nicotine dependency was predicted by the 
frequency of alcohol drinking (≥3 times/week), knowledge on CVD prevention, the age starting drinking, and the 
total length of smoking. Conclusion: Nicotine dependency was strongly related to the frequency of drinking alcohol 
and lower knowledge on CVD prevention. Therefore, male college students who have a dependent smoking habit 
and drink alcohol frequently need to take more interest in health through educational counseling to modify their 
lifestyle behaviors and to have preventive knowledge related to CV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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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통계청의 2010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19세 이

상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48.3%로 1998년 이래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대학생을 포함하는 우리나라 19~29세 남

성 흡연율은 47.3%로 30대의 흡연율인 60.9% 다음으로 가장 

높으며 65세 이상의 흡연율인 25.5%와도 큰 차이를 나타내어 

성인 초기의 흡연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흡연 시작 연령 또한 

19~29세 성인에서는 17.9세, 30대는 18.5세, 40대는 19.4세, 

70대는 22.0세로 나타나[1] 흡연하는 청년들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이른 나이에 담배를 피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흡연은 폐암과 같은 암 발생의 주요 위험인자일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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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심뇌혈관질환 발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2]. 우리나라 

급성심근경색증 다기관 등록연구에 따르면 현재 흡연은 65세 

이하에서 급성심근경색증 발생의 가장 중요한 예측인자로 나

타났으며[3], 40세 이하의 급성심근경색증 환자 중 93.9%는 

남성이고 84.6%는 흡연자인 것으로 보고되었다[4]. 담배의 

주성분인 니코틴은 신경계에 작용하여 교감 및 부교감신경을 

흥분시킨다. 따라서 다량의 니코틴은 신경을 마비시키고 말

초혈관을 수축하여 맥박을 빠르게 하고 혈압을 올리는 작용을 

하여 심뇌혈관질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5]. 흡연, 고혈

압, 당뇨, 연령과 같은 위험인자로 산출되는 Framingham 위

험점수를 이용한 심혈관질환 사정 연구에서도 젊은 성인에서

의 높은 상대위험도는 장기적으로 심혈관질환 발생 가능성을 

높이므로 이들 연령층에서 심혈관질환 위험인자를 관리하는 

전략이 더욱 필요함이 강조되었다[6]. 따라서 초기 성인기의 

흡연 습관은 당장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해도 중장년층 

이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대학생을 포함한 초기 성인기의 흡연율이 높은 이유는 이 

시기가 담배가 허용되지 않는 청소년기를 탈피하여 사회적으

로 흡연이 허용되는 환경에 노출되는 시점이고[7], 특히 우리

나라 남자대학생의 경우 남성 흡연에 대한 관대한 사회적 분

위기[2], 오랜 입시 준비에서 벗어난 해방감과 취업 및 학업 스

트레스가 흡연이나 음주를 더욱 조장시키고 있다. 또한 신입

생 환영회, 동아리나 선후배들과의 모임을 통해 청소년기에 

일탈이라 여기던 행위들을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접하는 시기라는 점이 흡연율을 높인다고 볼 수 있다[5]. 

니코틴 의존도는 혈중 니코틴의 농도와 같은 생화학적 요

인를 고려하여 흡연에 대한 욕구를 나타내는 지표이다[8]. 니

코틴 의존도는 흡연기간, 흡연량, 음주 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9] 금연교육에 대한 목표달성 합의와 같은 타인의 조력, 

자기효능감 등과 같은 요인과도 관련이 높다[10,11]. 선행연

구에 따르면 금연에 대한 계획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이 계획 단

계에 있는 사람들보다 니코틴 의존도가 높았고[11,12], 니코

틴 의존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 비해 금연 교육의 성공

률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10].

흡연은 음주, 비만과 같이 심뇌혈관질환 발생에 영향을 주

는 다른 생활습관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생활습관 요인

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음주량과 

음주빈도가 높았고[5,13], 육류 중심의 식습관을 갖거나 고혈

압, 고지혈증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4]. 또한 이러

한 개인의 생활습관 요인들은 교육적 접근을 통해 조정 가능

하다는 점에서 흡연자를 대상으로 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지

식 정도를 사정할 필요가 있다. Choi와 Cho[15]는 개인이 행

위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동기부여로서 질병 관련 지식이 질병

에 대한 자가 간호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으며, 젊은 성인 대

상의 지식 및 행위변화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도 에이즈 예

방과 성병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목표하는 행위변화가 긍정

적인 것으로 나타났다[16,17]. 따라서 흡연 대학생들이 후기 

성인기가 되기 전에 사회적 큰 손실을 초래하는 흡연의 폐해

를 알고, 금연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음주 습관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5].

생애주기에서 초기 성인기에 해당하는 흡연 대학생들의 경

우 총 흡연 기간이 비교적 짧아 금연에 쉽게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조기 중재를 통해 흡연이 습관화되는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18].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흡연관리 대책은 20대의 흡연율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성인

기 전체의 흡연율 감소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19]. 하지만 이렇듯 초기 성인기의 생활습관이 가지는 사회적 

중요성에 비해 이 시기 개인의 흡연 행태나 관련 요인에 대한 

국내외 연구는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19]. 따

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흡연 남자대학생의 생활습

관,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예방지식 및 니코틴 의존도를 조사

하고 니코틴 의존성의 예측 인자를 탐색하기 위함이며 구체적

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생활습관 특성을 파악한다. 

대상자의 생활습관 특성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예방지식

과 니코틴 의존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생활습관 특성과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예방지

식 및 니코틴 의존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니코틴 의존도의 예측 요인을 확인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흡연 남자대학생의 생활습관,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예방지식 및 니코틴 의존도를 파악하고, 니코틴 의존도

에 대한 예측요인을 탐색하는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대상자는 서울 소재 4년제 일개 대학교와 지방의 중소

도시 소재 4년제 일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흡연 남학생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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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편의 표출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선정기준은 전국

에 흡연하는 대학생을 표적 모집단으로 하고 서울과 지방 소

재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지역의 4년제 일 대학을 선정

하여 1) 남자대학생 중 최근 1개월 동안 계속 흡연을 한 흡연

자, 2) 대학 학부 재학생, 3) 설문응답에 동의한 416명을 근접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고려한 독립변수

는 5개이며 유의수준 5%, 검정력 95%, 효과크기 .15로 하였

을 때 138명으로 나타나 본 연구대상자 수가 충족되었다. 자

료수집기간은 2012년 9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총 411명의 

자료가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되었다. 

본 자료수집은 연구자가 설문조사에 참여 할 조사자 15명

을 뽑은 후 설문조사를 위한 교육과 토론을 한 후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를 위한 교육은 본 설문의 목적을 설명 하고 각 설문 

문항에 대해 설명을 한 후 서로 짝을 지어 설문 문항에 대해 

묻고 답하는 과정을 거쳐 설문조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예측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통일성 있게 응답할 수 있

게 하였다. 교육이 끝난 후 조사자들은 흡연 남학생이 많이 모

이는 장소를 토론하고 구역을 나눈 후 학생식당, 도서관, 강의

실, 학교 근처 커피전문점 등, 정해진 지역에서 흡연 남자대학

생을 일대일로 만나 설문 조사를 하였다. 설문지 작성 시간은 

20분정도 소요되었으며 설문조사 전에 조사자는 응답자에게 

설문 작성을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설문작성을 중단할 수 

있음을 알리고 설문지 작성에 동의한 416명을 대상으로 설문

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416명의 자료 중 의존도에 

대한 항목을 모두 답하지 않은 5명을 제외한 411명의 자료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3. 연구도구

1) 대상자의 일반적 및 생활습관특성

대상자의 생활습관 특성은 Shin[14]의 심혈관질환의 위험

인자 및 생활습관에 대한 환자대조군 비교연구의 설문지 문항 

중 본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흡연 관련 9문항, 음주 관련 

4문항, 운동 관련 3문항, 식습관 관련 4문항, 가족력 관련 2문

항의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문항 중 흡연양은 지

난 한달 동안 피운 하루평균 담배의 개수를 의미하며 흡연 시

작연령은 담배 한 대를 다 피운 나이를 의미한다. 과음 정도는 

미국의 알콜중독관리 기관[20]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

라 맥주 12온스(340 cc)를 표준 한잔으로 규정하여 하루에 4

잔 이상 또는 주 당 14잔 이상을 과음으로 정의하였다. 이들 

문항 중 운동의 강도는 땀이 나고 숨이 찰 만큼 운동하는지를 

물어보았으며,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가족력은 고혈압, 협심

증, 고지혈증, 뇌졸중, 심근경색, 당뇨병의 병력을 가진 가족이 

있는지를 답하도록 하였고 중복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 니코틴 의존도

니코틴 의존도를 측정하기 위해 Fagerstrom과 Schneider 

[8]가 개발한 니코틴 의존도 측정도구(Fagerstrom Tolerance 

Questinaire, FTQ)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니코틴의 혈중 

농도와 같은 생화학적인 지표를 고려하여 흡연의 심각성을 측

정하는 도구이며 하루 중 첫 흡연을 하는 시간, 하루에 피는 담

배량, 피우는 담배의 니코틴 정도, 담배연기를 마시는 정도 등

을 측정하는 도구이다. 이 도구는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이중 5문항은 2점 척도로 각 문항은 0점에서 1점 범위이고 

3문항은 3점 척도로 0점에서 2점 범위이다. 문항 점수를 모두 

합하면 0~11점 범위이며, 7점 이상은 니코틴 의존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3)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예방지식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예방지식은 Park[21]이 중소규모 사업

장 근로자 대상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개발한 도구를 사용

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도구는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흡연 관련 4문항, 음주 관련 4문항, 식습관 관련 4문항, 운동 관

련 4문항, 스트레스 관련 4문항, 질환 관련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질문에 ‘예 ․ 아니오 ․ 모름’으로 응답할 수 있고 정답을 

맞춘 경우 1점, 모름이나 정답이 아닌 경우 0점을 주어 분석하

였으며 가능한 점수는 0~24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예방지식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

도는 개발 당시 KR (KuderRichardson)-20=.68이었고, 본 연

구에서는 KR (Kuder-Richardson)-20=.86이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과 같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생활습관 특성은 실수와 백분

율을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생활습관특성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예방지식 

정도의 차이는 t-tes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생활습관특성에 따른 니코틴 의존도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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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2-test로 분석하였다.

생활습관 특성과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예방지식 및 니코

틴 의존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correla-

tion coefficients를 사용하였다. 

니코틴 의존도에 대한 예측요인을 확인하기위해 단변량 

분석에서 지지된 연령, 음주시작연령, 음주빈도, 흡연기

간, 심뇌혈관질환 예방지식의 변수를 투입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니코틴 의존도≥7=1 있음, 니코틴 의존도 <7=0 없음).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생활습관 특성

대상자 411명의 평균 연령은 22.5세(범위, 17세~33세)였

고 소속 단과대학은 자연과학대학과 공과대학이 279명(67.9 

%), 인문대학, 법학대학 및 기타 전공이 132명(32.1%)이었다. 

대상자의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평균은 22.2±2.42 

kg/m2로 과체중을 의미하는 25 kg/m2이상인 대상자가 55명

(13.4%)이었다. 대상자 본인의 과거력을 묻는 질문에서 중복

응답을 허용한 결과 20명(4.9%)이 고혈압, 고지혈증이나 당뇨

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가족력을 조사하

는 항목 역시 중복 응답이 가능했으며 가족 중 고혈압, 고지혈

증, 심근경색과 같은 심뇌혈관질환이나 당뇨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151명(36.7%)이었다. 

생활습관 특성 중 흡연에 대한 항목에서 흡연 시작연령은 

음주 시작연령과 비슷한 평균 18.8세였고 총 흡연 기간은 54.5 

±33.8개월이었으며 지난 달 하루 평균 흡연 담배 개비 수는 

13.5±8.93이었다. 주변 친구 중 흡연자 수는 평균 10.5±4.68

명(범위 0~30)이라고 보고하였고 가족 중 흡연자가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231명(56.9%)이었다. 흡연의 이유로는 스트

레스 해소를 위해서가 35.8%로 가장 많았고 호기심 31.4%, 

동료의 권유나 압력이 15.8%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중 

64.2%인 264명이 금연에 대한 교육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

고 지난 3개월 동안 금연을 시도한 적인 있다고 응답한 경우

가 62.7%였다. 그러나 앞으로 6개월 이내 금연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53%에 불과하였다. 

대상자의 음주시작연령은 평균 18.4±1.79세였고, 음주빈

도에서는 일주일에 3회 이상 술을 마시는 학생이 22.4%였다. 

음주량과 빈도를 고려하여 맥주 1병 12온스(340 cc)를 표준 

한잔으로 규정, 하루에 4잔 이상 또는 주당 14잔 이상을 과음

으로 간주했을 때 과음하는 학생은 46.5%인 것으로 나타났

다. 규칙적 운동의 경우 일주일에 3회 이상 운동한다고 응답

한 학생은 55.7%였다. 생활습관 특성 중 식습관에 대한 질문

에서는 육류를 즐긴다고 응답한 학생이 52.3%, 짜게 먹는 경

향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42.1%였다(Table 1).

2. 대상자의 생활습관 특성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예방

지식 정도 

대상자의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예방지식의 평균은 17.9± 

4.97이었다(Table 1). 대상자의 생활습관 특성 및 심뇌혈관

질환 위험 요인과의 관계에서는 체질량 지수가 25 kg/m2 이

상인 집단이 체질량 지수 25 kg/m2 미만인 집단에 비해(t= 

-2.14, p=.001), 대상자 본인의 심뇌혈관질환 과거력이 있는 

집단이 과거력이 없는 집단에 비해(t=1.48, p=.003) 심뇌혈

관질환에 대한 예방지식 정도가 높았다. 그리고 음주시작연

령이 18세 이상인 집단이 18세 미만인 집단에 비해(t=-2.00, 

p=.046), 음주빈도가 3회 이상인 집단이 3회 미만인 집단에 

비해(t=-2.92, p=.026), 과음하는 집단이 과음하지 않은 집

단에 비해(t=0.62, p=.048),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집단이 운

동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t=-2.03, p=.035), 대상자의 니코

틴 의존도가 낮은 집단이 의존도가 높은 집단에 비해 심뇌혈

관질환에 대한 예방지식이 유의하게 높았다(t=-2.98, p=.003) 

(Table 2).

3. 대상자의 생활습관 특성과 니코틴 의존도와의 관계

니코틴 의존도를 묻는 8문항, 점수 범위 0~11점에서 대상

자의 니코틴 의존도 평균은 4.2±1.96이었고(Table 1) 총 점

수 7점 이상을 니코틴 의존도가 높은 집단이라 할 때 이 집단

에 속한 대상자는 10.7%로 나타났다. 음주 시작 연령이 18세 

미만인 경우(x2=17.78, p<.001), 일주일에 3회 이상 음주하

는 경우(x2=12.26, p=.001) 흡연 시작 연령이 18세 미만인 

경우(x2=4.83, p=.025), 총 흡연 기간이 54개월 이상인 경우

(x2=12.37, p<.001)에 니코틴 의존도가 높은 경향성을 보였

다(Table 3).

4. 생활습관 특성,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예방지식 정도 및 

니코틴 의존도와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생활습관 특성, 심뇌혈관질환 예방지식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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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ample Characteristics (N=41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Range

Age (year) 22.5±2.59 17~33

Affiliated college Science / Engineering  
Humanities, Law / others

279 (67.9)
132 (32.1)

 

Body mass index(kg/m2) ≥25
＜25

 55 (13.4)
356 (86.6)

22.2±2.42 16.5~33.3

CVD medical history† Yes 20 (4.9)

Family CVD history‡ Yes          151 (36.7)

Smoking

  Starting age (year) 18.8±2.24 13~26

  Total length (months) 54.5±33.75   1~252

  Amount per a day 13.5±8.93   0~100

  Number of smoker friend 10.5±4.68  0~30

  Family smoking history Yes 231 (56.9)

  Reason of smoking Stress reduction
Curiosity
Peer group pressure
Others

147 (35.8)
129 (31.4)
 65 (15.8)
 70 (17.0)

  Education on smoking cessation  Yes 264 (64.2)

  Plan on smoking cessation Yes 218 (53.0)

  Past experience of cessation Yes 258 (62.7)

Alcohol drinking

  Starting age (year) 18.4±1.79 14~29

  Frequency ≥3 times/week
＜3 times/week

 92 (22.4)
319 (77.6)

  Heavy drinking§ ≥4 drinks/day
＜4 drinks/day

191 (46.5)
220 (53.5)

Physical exercise ≥3 times/week
＜3 times/week

229 (55.7)
182 (44.3)

Diet preference
  Meat diet 
  Salty diet

  
Yes
Yes

  
215 (52.3)
173 (42.1)

Preventive knowledge on CVD 17.9±4.97  0~10

Nicotine dependency  4.2±1.96  0~24
†

CVD Medical history included hypertension, dyslipidemia, or diabetes current or in the past; Multiple responses allowed; 
‡

Family CVD history 
included hypertension, dyslipidemia, or diabetes having among the family members; Multiple responses allowed; §Heavy drinking was defined≥4 
drinks/day or≥14 drinks/week.

니코틴 의존도의 상관관계에서 니코틴 의존도는 음주시작연

령(r=-.22, p<.001), 흡연시작연령(r=-.33, p<.001), 심뇌

혈관질환 예방지식(r=-.11, p=.021)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흡연기간(r=.24, p<.001)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음주시작연령은 흡연시작연령(r=.50, p<.001) 

및 흡연기간(r=-.20,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흡연 시작 연령은 총 흡연기간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43, 

p<.001)(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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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fferences of Preventive Knowledge on CVD by Sample Characteristics (N=411)

Variables Categories
Preventive knowledge 

M±SD
t (p)

Body mass index ≥25 kg/m2

＜25 kg/m2
19.2±3.15
17.6±5.21

2.14 (.001) 

CVD medical history Yes
No

19.5±2.16
17.8±5.06

1.48 (.003)

CVD family history Yes
No

18.6±4.60
17.5±5.13

2.29 (.077)

Age started drinking ≥18 years
＜18 years

18.2±4.89
17.2±5.10

-2.00 (.046)

Drinking frequency ≥3 times/week
＜3 times/week

18.3±4.82
16.6±5.29

-2.92 (.026)

Heavy drinking† ≥4 drinks / day
＜4 drinks / day

18.0±4.82
17.7±5.10

0.62 (.048)

Exercise frequency ≥3 times/week
＜3 times/week

18.3±4.65
17.3±4.65

2.03 (.035)

Age started smoking 
 

≥18 years
＜18 years

18.0±4.95
17.5±5.03

0.88 (.861)

Total length of smoking ≥54 months
＜54 months

18.3±4.87
17.3±5.04

1.58 (.789)

Smoking amount ≥13 cigarettes
＜13 cigarettes

17.7±4.56
17.9±5.36

-0.54 (.470)

Education on smoking cessation
 

Yes
No

17.9±4.74
17.7±5.37

0.59 (.078)

Meat diet preference Yes
No

18.1±4.83
17.7±5.12

0.83 (.562)

Salty diet preference Yes
No

17.9±4.72
17.9±5.15

0.00 (.571)

Nicotine dependency ≥7
＜7

15.8±5.37
18.1±4.89

-2.98 (.003)

†
Heavy drinker was defined as≥4 drinks/day or≥14 drinks/week.

5. 니코틴 의존도 예측요인

대상자의 니코틴 의존도의 예측요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단

변량 분석에서 확인된 변수들을 투입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

을 시행하였다. 단변량 분석결과 흡연시작연령은 총 흡연기간

과 상관성이 높아 니코틴 의존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파악되어 

본 회귀식에는 투입을 하지 않았다. 인구학적 특성으로서 흡연

과 관련이 높은 연령을 통제하고, 음주시작연령, 음주빈도, 심

뇌혈관질환 예방지식 총점, 총 흡연기간 변수를 회귀식에 투입

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주 3회 이상 음주하는 군이 그렇지 않는 

군에 비해 2.03배(OR=2.03, 95% CI=1.00~4.12) 더 니코틴 

의존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니코틴 의존도는 음주

시작연령이 어릴수록(OR=0.78, 95% CI=0.65~0.95), 흡연 

기간이 길수록(OR=1.01, 95% CI=1.00~1.02), 심뇌혈관질

환 예방지식정도가 낮을수록(OR=0.94, 95% CI=0.88~0.9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Table 5).

논 의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니코틴 의존도 평균은 4.2±1.96점

으로 중간 정도의 의존성을 보였고 높은 의존도를 나타내는 7

점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44명(10.0%) 정도를 차지하였다. 

이는 남녀 고등학생 1500명을 대상으로 본 연구와 동일한 

FTQ 8개 문항(범위 0점~11점)을 사용하여 니코틴 의존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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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s of Lifestyle between Nicotine Dependency Group and Non-dependent Group (N=411)

Variables Categories

Non-dependent
(n=367, 89.3%)

Dependent 
(n=44, 10.7%) x2 (p)

n (%) n (%)

Body mass index ≥25 kg/m2

＜25 kg/m2
 48 (13.1)
319 (86.9)

 9 (16.7)
35 (83.3)

  0.40 (.480)

CVD medical history Yes
No

19 (5.2)
348 (94.8)

1 (2.3)
43 (97.7)

  0.63 (.708)

CVD family history Yes 
No

229 (62.4)
138 (37.6)

31 (70.5)
13 (29.5)

  1.09 (.325)

Age started drinking ≥18 years
＜18 years

271 (73.8)
 96 (26.2)

19 (43.2)
25 (56.8)

 17.78 (＜.001)

Drinking frequency ≥3 times/week
＜3 times/week

 73 (19.9)
294 (80.1)

19 (43.2)
25 (56.8)

 12.26 (.001)

Heavy drinking† ≥4 drinks/day
＜4 drinks/day

 93 (25.3)
274 (74.7)

 9 (20.5)
35 (79.5)

  0.50 (.581)

Exercise frequency ≥3 times/week
＜3 times/week

109 (29.3)
258 (70.7)

13 (29.5)
31 (70.5)

＜0.01 (1.000)

Age started smoking
 

≥18 years
＜18 years

274 (74.7)
 93 (25.3)

26 (59.1)
18 (40.9)

  4.83 (.025)

Total length of smoking ≥54 months
＜54 months

156 (42.5)
211 (57.5)

31 (70.5)
13 (29.5)

 12.37 (＜.001)

Education on 
smoking cessation 

Yes
No

239 (65.1)
128 (34.9)

27 (62.8)
17 (3.20)

  0.09 (.739)

†
Heavy drinking was defined as≥4 drinks/day or≥14 drinks/week.

Table 4. Correlations among Lifestyle Factors, Preventive Knowledge on CVD and Nicotine Dependency (N=411)

Variables

Age started
 drinking

Age started
 smoking

Total length 
of smoking

Preventive 
knowledge on CVD

Nicotine 
dependency

r (p) r (p) r (p) r (p) r (p)

Age started
drinking

1.0 .50
(＜.001)

-.20
(＜.001)

.16
(.002)

-.22
(＜.001)

Age started
smoking 

1.0 -.43
(＜.001)

.08
(.101)

-.33
(＜.001)

Total length 
of smoking

1.0 .12
(.015)

.24
(＜.001)

Preventive 
knowledge on CVD

1.0 -.11
(.021)

Nicotine 
dependency

1.0

측정한 연구에서, 남학생의 니코틴 의존도 평균은 4.07점이

었고 7점 이상의 높은 의존도를 보이는 남학생은 13.3%로 보

고되어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9]. 또한 8문항으로 되어 있

는 FTQ 원 도구를 6개 문항으로 수정하여(범위 0~10점) 남

자대학생의 의존성정도를 측정한 Choi[22]의 연구에서 니코

틴 의존도는 3.5점의 중간 정도의 의존성으로 나타나 본 결과

와 유사하였다.

본 연구결과 음주빈도와 음주시작연령이 남자 흡연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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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redictors on Nicotine Dependency of the Subjects (N=411)

Variables Variables
Nicotine dependent group (n=44)

p
Adjusted OR (95% CI)

Age 0.93 (0.79~1.08) .352

Drinking frequency ≥3 times/week
＜3 times/week

2.03 (1.3~4.12)
1

.049

Age started drinking 0.78 (0.65~0.95) .013

Preventive knowledge on CVD 0.94 (0.88~1.00) .022

Total length of smoking 1.01 (1.00~1.02) .022

OR=odds ratios.

의 니코틴 의존도를 예측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이는 대학

생 대상의 선행연구에서 규칙적으로 음주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는 사람에 비해 니코틴 의존도가 4.5배 높았으며[9] 흡연자

가 비 흡연자에 비해 음주량과 음주빈도가 유의하게 높았다는 

Rhim 등[5]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그리고 Reed 등[13]의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

해 과거 1년 동안 음주빈도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흡연자의 

음주율은 94.3%, 비흡연자의 음주율은 84.6%로 흡연자의 음

주율이 높다고 보고한 Bang과 Rhim[23]의 연구결과와도 유

사하다. 또한 음주시작연령이 흡연량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한 Donovan[24]의 결과를 지지하며, 음주와 흡연은 약동학

적으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알콜 중독자들에게 

니코틴 의존성이 나타난다고 보고한 Dani와 Harris[25]의 결

과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음주 빈도와 양이 많은 흡연 남자대

학생들 대상으로 주기적인 니코틴 의존도에 대한 사정이 필요

하며, 니코틴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흡연 관련 특성만이 

아니라 평소의 음주습관에 대한 조절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총 흡연기간 역시 니코틴 의존도의 예측요인

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높은 니코틴 의존도를 나타낸 200명의 

학생을 분석한 Seo 등[9]의 연구에서 흡연 기간이 길수록 니

코틴 의존도가 2배 더 높았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Wetter 

등[26]의 연구에서도 어린 연령에서 시작한 흡연은 흡연에 노

출되는 기간이 길어져 이후 높은 니코틴 의존성을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나 흡연기간이 길수록 니코틴 의존도가 높다는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초기 성인기 연령층의 경우 

장년층이나 노인 연령층에 비해 금연 시도율은 높으나 상대적

으로 금연 성공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27]. 젊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금연 관련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연구대

상자 중 금연을 시도했던 54.5%의 학생 중에서 17.4%만이 금

연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5].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우리

나라에서 평균 흡연 연령은 점차 어려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1]. 따라서 흡연 대학생들의 니코틴 의존도를 낮추고 

금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 캠퍼스 내에서 보건교육

의 일환으로 흡연의 폐해와 심혈관질환 등의 발생 가능한 건

강문제를 중심으로 금연 교육과 상담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리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교육은 정형화된 강의식 교

육이 아닌 대학의 환경과 학생의 특성과 눈높이를 고려한 교

육 프로그램이 되어야 할 것이며[27] 금연 성공률을 높이기 위

한 방법 또한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대한 지식 정도가 높은 

경우 니코틴 의존도는 유의하게 낮았으며, 대상자의 낮은 지

식은 니코틴 의존도의 독립 예측인자로 밝혀졌다. 본 연구대

상자들에서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대한 지식 총점 평균은 17.9

점이었는데 이는 동일 도구를 사용한 222명의 운전직 근로자 

대상의 18.7점과[12] 68명의 운전직 근로자를 대상의 20.7점 

보다는 낮았다[28]. 또한 70명의 중소 제조업 근로자 대상 연

구에서도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대한 지식 총점 19.5점보다 낮

았다[21]. 대학생을 대상으로 본 연구도구를 사용한 연구가 없

어 직접 비교는 어려우나 이들 대상자들의 심뇌혈관질환 예방

지식이 대학생들 보다 높은 것은 이들 연구대상자들이 중장년

층임을 감안할 때 만성질환이나 심뇌혈관질환 이환에 대한 경

각심이 높아진 때문으로 사료된다. 

지식이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군인 대상의 연구

에서 에이즈에 대해 지식이 높은 군이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고 콘돔사용과 같은 에이즈 예방활동에 대한 어려움

이 적다고 응답한 결과와[16], 성병에 대한 지식이 높은 군이 

성적 자율성이 높다고 보고한 결과를 뒷받침한다[17]. 특정 건

강행위에 대한 지식이 태도의 변화를 가져오고 이후 행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건강신념모델에 근거했을 때, 심뇌

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지식을 교육을 통해 높이는 것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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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를 위해 선행되어야 한다. 흡연으로 초래될 수 있는 심

뇌혈관질환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자신의 불건강한 생활습관을 

성찰하고 태도 변화를 가져와 금연과 같은 심뇌혈관질환에 대

한 예방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흡연 대상자의 행위변화를 통해 심뇌혈관질환 예방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니코틴 의존도가 비교적 낮은 젊은 

연령층에서 흡연과 심뇌혈관질환의 관련성을 조기에 인식시

키고 금연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근

로자 대상의 연구이긴 하지만 생활습관개선 교육은 대상자의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련 지식과 행위변화를 긍정적으로 변화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20]. 따라서 흡연 대학생을 대상으로 흡

연과 심뇌혈관질환 발생과의 관련성을 효과적으로 대학 내 홍

보하고, 초기 성인기나 중년기의 실제 환자 사례를 통한 효과

적이고 지속적인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예방지식을 

높이고 행동수정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대학 내 금

연구역을 강화하고 음주에 대한 규제 기준을 마련함은 물론 

음주 관련 교육 시에도 과음주자이면서 흡연자에게는 좀 더 

심뇌혈관질환의 발생 가능성을 강조하고 혈관 건강의 중요성

과 초기 징후 등에 대한 환자사례중심의 교육이 실제적인 도

움이 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음주와 흡연을 동시에 하는 대학

생을 대상으로 절주 및 금연 유도를 위한 효과적인 교육 프로

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자가 보고식 설문조사로 일 시점

에서 조사한 횡단적 연구로 인과관계를 설명하는데 제한이 있

고 서울과 지방 두 지역, 두 개 대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국내 모든 대학생에게 일반화 하는데 제한점을 갖

는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편의 모집한 흡연 남자대학생을 대상으로 생

활습관과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예방지식 및 니코틴 의존도를 

조사한 결과, 7점 이상의 높은 니코틴 의존도를 보인 대상자

가 10.7%였으며, 음주빈도, 음주 시작연령, 총 흡연기간과 심

뇌혈관질환 예방에 대한 지식 정도가 니코틴 의존도를 예측하

는 독립인자로 밝혀졌다. 음주 빈도가 높을수록, 음주 시작 연

령이 낮을수록, 총 흡연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심뇌혈관질환 

에 대한 예방지식 정도가 낮을수록 니코틴 의존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남자대학생의 흡연습관이 음주와 연관되

어 니코틴 의존도를 높이고 불건강 생활습관으로 고착될 위험

이 있음을 시사한다. 지나친 음주와 흡연은 심뇌혈관질환 발

생의 중요한 위험요인으로서 작용하는 바, 대학 내에 니코틴 

의존도가 높은 흡연 남학생 대상의 보건교육에서 성인기 실제 

환자의 사례를 활용하여 심뇌혈관질환 위험성에 대한 현실감 

높은 교육을 통해 이를 예방하는 지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

요하다. 향후 니코틴 의존도가 높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금연 

중재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금연으로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중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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